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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로보는세상이야기

남성잡지‘브이 매거진(V magazine)’이 지난달 서울 강

남 일대 20∼30대 남성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‘술

자리에서 살아남는 비법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. 1위

는‘자리를자주비운다’, 2위는‘명당을선점한다’로나타났

다. 한국 사회의 직장 술 문화에서“저는 이제 그만 마시겠습

니다!”며 당당히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얼

마나 될까? 잦은 술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들이킬 자신이

없다면눈치껏마시는요령도때론필요하다.

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‘비법’으로는‘자리를 자주 비

운다’(54%)가꼽혔다.

화장실 다녀오기, 전화 받고 들어오기, 담배 사오기 등 여

러 상황을 연출하고 자리를 비워 최대한 술을 받지 않는 것.

취하면 시간관념이 흐려져 잠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착각하

게 되는 경우가 많고, 자리 비우기는 실행하기에 가장 쉬운

방법이므로자주이용한다는답변이많았다.

그 다음으로‘명당을 선점한다’(22%)는 대답이 차지했는

데, 술을 권하는 높은 상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거나, 되도

록이면문앞쪽에자리를잡아문지기노릇을하며술을피하

고, 재떨이 심부름, 주문하기 등 바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

이며살아남는방법이다.

국세청에서 밝힌 술 소비량 조사에 따

르면 2005년 한 해 20세 이상 성인인구

3,417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92.1ℓ의

술을 소비하여 2004년의 1인당 술 소비

량 99.1ℓ보다는 감소하였다고 한다. 술

종류별 1인당 소비량은 맥주가 51.6로

성인 한사람이 1년간 500㎖들이 103병

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. 소주는 26.4

ℓ를 마셔 360㎖들이 73병에 해당했다.

이밖에 탁·약주(60.0ℓ), 과실주(0.58

ℓ), 청주(0.61ℓ), 위스키(0.30ℓ) 등의

순이었다.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이

엄청난 수치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

을 하게 되는 것 같다. 직장에서 먹기 싫

은 술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

을 테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술 좋아하

는 직장 상사에게 밉보일 수 있으니 적

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

요할 것이다.

?술자리에서살아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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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‘적극적으로정면맞대응을시도한후장렬히쓰러진다’(17%)는의견도제시됐다.

연거푸‘원샷’을 하며 정면대응을 하되 적당량이 넘어가면 필름이 끊기는 연기력을 구사한다는

것이다.

특히이방법은술자리분위기상잠시라도 자리를피하기힘들거나어쩔수없이어려운상사근

처에앉게되었을경우감행한다는의견이많았다.

이밖에‘상사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말을 많이 하거나 화제거리를 만든다’(5%)와‘휴대전화 알

람으로 통화를 사칭한 후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해 자리를 피하거나, 급한 일이 생겨 가봐야겠다는

연기를시도해자리를피한다’(2%)는방법도제시됐다.

<출처 : 브이 매거진>

54%54%
자리를 자주 비운다

2%2%
급한일이 생겨 가봐야 겠다
는 연기를 시도해 자리를 피
한다.

17%17%
적극적으로 정면 맞대응을
시도한 후 장렬히 쓰러진다

5%5%
상사의 주위를 돌리기 위해
말을 많이 하거나 화제거리

를 만든다

22%22%
명당을 선점한다

<20세 이상 성인인구 1인당 술소비량> <소비된 술의 종류>

<술자리에서 살아남는 비법>




